
MATFORMERⅡ를 이용한 섬유 재활용 

 

 

1. 서 언 

20세기는 대량 생산, 대량 소비, 대량 폐기의 세기이기 때문에, 연속해서 

21세기는 순환형 사회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. 

최근에는 원유가격이 폭등해, 1998년 12월에는 1배럴(약 159리터)당 11달러

였지만, 2008년 1월에는 100달러에 도달했다. 매일 같이 지구 온난화, 이상 

기온, 생태계 변화, 포스트 경도의정서, 바이오 에탄올 등과 같은 지구 환경

에 관한 이야기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. IKEGAMI KIKAI사에서도 천

ㆍ연섬유 재활용 섬유 제조기계에 대한 의뢰가 증가하고 있고, 환경에 용이한 

사용하지 않는 천연섬유, 폐기 천연섬유, ㆍ재활용 사용된 섬유의 활용이 점

점 더 주목 받고 있다. 

귀중한 석유는 석유로만 용도로 배분해서, 원료 분야는 천연소재와 바이오

매스(biomass)와 같은 소재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. 폐기된 천연소재(바나

나 줄기, 바가스(bagasse, 사탕수수 줄기로 짠 것), 사용이 끝난 마대 등)와 방

치되어 있는 천연소재(대나무 등)를 재이용하여, 식물 자원의 생산이 증가되

면, 이산화탄소를 ㆍ흡수 고정하고, 환경파괴도 막을 수 있다. 사용이 끝나면, 

식물이 성장과정에서 공기 중으로부터 흡수하고 체내에 고정된 이산화탄소

가 공기 중으로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총량은 증가하지 않고, 이상적인 순

환사회가 실현된다. 

IKEGAMI KIKAI사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, 아름다운 지구

환경을 지키는 것을 이념으로 내걸고, ‘사용된 섬유’와 ‘천연에코섬유’의 두 

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. 



 
<그림 1> 변부섬유(selvadge)를 재이용 

 

2. 섬유 재활용 

재면업계에서는 기존부터 제품의 변부섬유(selvadge), 못쓰는 제품 등, 상당

한 부분을 재이용하고 있다. 이불을 예로 들면, 오래되면 타면을 하여 재생

시켜도 이불면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, 방석으로 형태를 변화시켜 재이용

하고 있다. 



따라서, IKEGAMI KIKAI사에서는 부직포 업계 전반에 걸쳐 섬유 재활용 기

계의 ㆍ제안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. 섬유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기소

재를 원래의 원료로 되돌려 보내고 재이용하는 ‘섬유 재활용 기계’와 이용하

지 않은 폐기된 천연섬유를 이용한 ‘천연섬유용 기계’ 등을 개발하고 있다. 

 

3. MATFORMERⅡ 

섬유소재와 가공방법에 따라서 재활용 처리를 하면, 반드시 섬유가 손상되

어 아주 짧은 단섬유가 되고, 이용할 수 없는 섬유가 발생한다. 기존에는 폐

기했지만, 이러한 단섬유를 재이용하기 위해서 극단섬유용 성형기인 

‘MATFORMER ’Ⅱ 를 판매하기 시작했다. 

 

 

<그림 2> 분쇄기 

 

재활용 처리시에 단섬유가 된 것을 재이용하려면, 먼저 섬유장을 평행화시

키기 위해서 ‘분쇄기’를 통과시킨다<그림 2>. 단섬유가 출구 스크린을 통과



할 수 있는 크기로 분쇄되면 팬의 기류에 의해 배출된다. 분쇄기 스크린의 

구멍 형태를 변경시키면 단섬유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, 스크린을 선택해서 

제품에 최적인 형태로 평행화시킨다. 다음에 평행화된 단섬유에 바인더 섬유

(열접착 섬유)를 균일하게 혼섬한다. 

 

 

<그림 3> 계량 타워 

 

<그림 4> ‘MATFORMER ’Ⅱ  



균일한 혼섬과 계량 공급에는 ‘슈퍼 혼섬기’와 ‘계량 타워’가 최적이다<그

림 3>. 바인더 섬유로 인한 혼섬 결점이 있으면, 열처리공정시 단단해진 결

점이 발생한다. 혼섬한 단섬유를 ‘MATFORMER ’Ⅱ 의 드럼에 송출시키면, 회

전하는 다공드럼으로부터 네트 컨베이어 상에 적층된다<그림 4>. 

네트 컨베이어 상에는 적층된 단섬유를 흡입하는 장치가 있다. 매트의 중

량 제어는 드럼으로 흡입되는 양과 네트 컨베이어의 이동속도로 조정한다. 

네트 컨베이어 상에 적층  성형된다. 된 혼섬섬유를 열처리하면 매트가

 

 

<그림 5> 헌 옷에서의 예 



 
<그림 6> 슈레더(shredder)한 종이에서의 예 

 

바인더 섬유의 혼섬율과 열처리 압력조건에 따라서 제품의 촉감이 변한다. 

헌 옷과 종이에서의 예를 <그림 5>와 <그림 6>에 나타내었다. 

재활용 섬유 부스러기뿐만 아니라, 건축 폐자재 등의 목질 섬유, 바이오매

스 섬유, 입상의 종이 등에도 응용 가능하다. 이러한 섬유 폐자재는 재활용 

기계에 의해 원료로 재사용되어 새로운 제품으로 재 탄생한다. 

‘MATFORMER ’Ⅱ 의 표준 기계 폭은 1,500m이다. IKEGAMI KIKAI사의 시험

공장에서는 폭이 300m인 전시용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. 사용하고자 하는 원

료를 들여와서, ‘재활용 브레이커’ → (‘재활용’) → ‘분쇄기’ → ‘슈퍼 혼섬기’ → 

‘MATFORMER ’ → ‘Ⅱ 열처리기’의 공정순으로 제조할 수 있다. 

 

 

 


